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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요지  

13 세기에서 14 세기에 걸쳐 몽골제국 및 그 계승 정권은 유라시아 각지를 석권해 그 지배와 영향이 

다양한 지역과 사회까지 이르렀다. 이 때문에 유라시아의 동서에서는 언어·종교·민족 등 문화적인 

범주를 초월한 몽골적 공통양식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배경에 몽골의 

패권에 의한 동서 교통의 안정을 의미하는 「몽골의 평화」Pax Mongolica 가 있다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이 개념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또한 몽골 패권 하의 유라시아가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향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몽골과 유라시아 각지의 문화권과 사회는 때로는 충돌 대립하며 공존 

융합하였고 다각적 중층적으로 양자의 교류가 진행되었다. 즉 유라시아 각지에 있어서 

이른바「몽골의 충격」Mognol Impact 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각 지역과 사회의 반응이 존재 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교류의 내용은 물론 이후의 영향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의 「몽골의 충격」에는 단기적 정치적·군사적 충격을 포함해 장기적인 경제적·문화적 충격도 

포함된다. 결국 「몽골의 평화」와 「몽골의 충격」은 동시에 존재하는 표리일체의 개념으로 유라시아 

전체에 있어서의「몽골의 평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각지에 있어서의「몽골의 충격」과 

이에 대한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몽골로부터 두 번의 침공을 받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부터「몽골습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종래의 연구는 일본과 원이라는 2 국간 

관계, 또는 여기에 고려를 더한 3 국간 관계에 의한 외교·군사 관계의 관점에 바탕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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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제국 = 원조의 대외 계략은 일본 뿐 아니라 베트남, 참파, 미얀마, 버마, 자바, 류큐, 사할린 등 

해역아시아 전역에 이르며 이들은 결코 상호 무관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해역 아시아 

각지에서의「몽골의 충격」의 영향은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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